
시끼보 - 일본내외 생산거점에서 침장품 종합제안 강화 

 

시끼보의 생활자재(資材)사업부에서는, 시끼보가 전액 투자한 “시끼보 리

빙”을 통하여 중국에 침장품(寢裝品)의 날염 합판(合辦)공장을 설립하고, 일

본내외(內外)에 있는 침장품 생산거점을 연결시켜, 모든 침실용품을 토털

(total)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 생활자재사업부는 그 동안 이불시장에 크게 의존하면서 사업을 해 왔

는데, 이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 못하여,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불을 비롯한 침실용 섬유품 전체의 토털상품을 제안함으로써 활로를 찾아보

기로 하였다. 그런데 일본내에서는 이 부문이 매우 분업(分業)화 되어 있어 

일본내 공장을 활용하여 토털화 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다. 그럴수록 시끼보

는, 일본내의 여러 전문화된 공장을 활용한 토털화보다는, 중국에 방직부터 

봉제까지의 일관생산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토털화 제안을 추진하기로 하였

다. 

시끼보는 중국내에서 중국자본의 방직공장과 10년 넘게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 있으며, 봉제는 시끼보의 자(子)회사인 시끼보 리빙이 전액 투자한 “상

하이 시끼시마 가용(家用)방직”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일관생산을 위하여

는 가공부분이 빠져있으므로 이번에 날염(print) 합판공장을 설립함으로써, 그 

동안 숙원이던 침장품의 일관생산 체제를 중국에 마련하게 되었다. 시끼보는 

이 일관생산 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침장품의 토털제안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시끼보의 생활자재사업부는 주력상품인 오리털 다운프루프(down-proof) 이



불감의 경우, 이 이불감의 20∼30%는 중국의 일관생산 체제에 의존하게 되

며, 70∼80%는 여전히 일본내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다. 시끼보는, 일본의 수

준 높은 고객들을 위한 고급 날염 기술상품이나 단납기(短納期)제품은 아직

도 일본내 생산거점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